
재일대한기독교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정의와 평화의 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거리는 전쟁터가 되었고, 밤낮으로 포격과 공습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투와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두려움과 싸우며 전쟁터에 서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그 때마다 비통과 증오의 파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양국의 지도자들, 국제사회의 지도자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현실이라는 명목만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만의 ‘평화’가 아닌, 모든 생명의 평화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충만한 이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경을 넘는다는 결단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 채 집을 떠나야하는 그들의 불안하고 쓰라린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쟁터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인 아이들과 노인들, 신생아와 임산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지하에 몸을 

숨기고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국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어 전쟁터에 서있는 러시아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만 따르지 않고, 그들 눈 앞에 있는 생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의’가 생명보다 무겁다는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전쟁터에 있는 보도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세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이 모든 생명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극은 절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와 국가도 이 갈등의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나누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